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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3.(목) 15:00 배포 일시 2022. 10. 13.(목) 15: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국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이다은 (044-203-2571)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참가 계기로 

한-멕시코 새로운 문화 번영 시대 만든다”
- 문체부 박보균 장관,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대표로 멕시코 방문 -

  10월 12일(수),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열린 ‘제50회 세르반티노 축제’ 

개막식에 주빈국 대표로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세르반티노 축제의 제50회를 맞이한 특별한 해에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함께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다. 케이팝, 클래식, 전통무용, 현대무용, 정보

기술(IT) 기술로 재현한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라며,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 관계로 발전해 문화 번영의 시대를 함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돋보이는 주빈국 행사 마련

  중남미 최대 규모의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세르반티노 축제’가 10월 12일(수)

부터 30일(일)까지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문화부의 초청을 받아 올해 축제의 주빈국으로 참석했다. 문체부는 한국국제

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주멕시코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무형유산원 등과 협력해 

성악, 퓨전국악과 현대무용, 케이팝 등의 공연, 한국의 현대미술과 실감

콘텐츠 전시 등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돋보이는 

다양한 주빈국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30여 개 국가의 예술인들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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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주빈국 행사는 첫 번째 ‘코리아시즌’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코리아시즌’은 지역 내에서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 1년간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멕시코를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5월 멕시코

시티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열린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멕시코를 찾는 등 교류행사를 

지속해왔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의 예술인들이 공동창작 작업을 통해 지속적

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교류 지속 사업,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인적교류 사업 등 양국 간 문화교류의 깊이를 

더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축제 참석 주요 인사들과 문화교류 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요청

  박보균 장관은 후아레즈 극장에서 열린 개막식, 알론디가 광장에서의 개막

공연, 이어지는 공식 환영 만찬(리셉션)에서 축제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한국과 멕시코 간 문화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과나후아토 대학교 루이스 

펠리페 게레로 아그리피노 총장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참여로 

50번째 세르반티노 축제에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면모가 더해져 매우 기쁘다.”

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방한했던 멕시코 문화부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 장관과도 다시 만나 “이번 축제를 계기로 문화를 통한 

양국 간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도 함께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10월 13일(목), 축제 기간 중 주빈국 행사의 중심 공간

으로서 한국의 보금자리가 되어 줄 한국의 집(Casa de Corea) 개막식에 

참석한다. 또한 실감콘텐츠 전시를 비롯한 주빈국 행사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세르반티노 축제 개막행사 축사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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